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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시 2019. 11. 27. (수)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

담당과장 조택연 과장(044-203-5880) 담 당 자 나한균 사무관(044-203-5882)

무역위원회, 「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」

불공정무역행위 판정

-‘19. 11. 27일, 제394차 무역위원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장승화)는 11월 27일(수) 제394차

회의를 개최하여,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「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」조사

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

ㅇ「후르츠 래빗」은 신청인(조윤희와 김재신)이 수박, 레몬, 키위 등 과일의

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표현하여

창작한 저작권으로,

ㅇ 자신들이 보유한 「후르츠 래빗」저작권을 침해한 ‘과일토끼 젤펜’을

중국에서 수입·판매한 국내 사업자 A와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

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
* [붙임]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

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서면

질의,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고,

ㅇ 그 결과,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하고, B가 국내에 판매한

‘과일토끼 젤펜’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며, 이들의

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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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무역위원회가 「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」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

행위로 판정함에 따라,

ㅇ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와 B에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물품의

수입·판매 행위 중지,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

과징금을 부과하였음

□ 한편, 무역위원회는 “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·상표·저작권 등 지식

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·입 행위 발생시 ‘불공정무역행위

조사제도’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,

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‘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’를

이용해 주시기 바란다”고 밝혔음

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, 변호사, 변리사 등 대리인

선임비용의 50% 범위 안에서 5,000만원까지 지원 가능(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

통상정책실(02-2124-3165))

【붙임】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

무역위원회 나한균 사무관(☎044-203-58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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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□ 조사 개요

ㅇ (신청인) 조윤희(씨알존 대표), 김재신(씨알존 이사, 저작권자)

ㅇ (피신청인) 국내 사업자 A, 국내 기업 B

ㅇ (조사대상 물품) 과일토끼 젤펜

신청인 저작권 조사대상물품
후르츠 래빗 캐릭터
(창작 : ‘10.11.24)

과일토끼 젤펜

□ 조사 경과

ㅇ 조사신청서 접수(‘19.6.7.), 조사개시결정(’19.6.19.)

ㅇ 서면조사(‘19.6월~10월), 전문가 감정(’19.10월)

□ 조사 결과

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인 과일토끼 젤펜을
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바,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
무역행위*에 해당하며,

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
금지)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·판매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

-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(시정조치 명령, 과징금

부과) 대상임


